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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안전을 위한
화이트해커들의 대회 열린다

-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참가자 모집-

- 상위 2팀에 ’24년 후속연구과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참가자를 오는 7월 24일(월)부터 8월 23일(수)까지 모집한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4회차를 맞는 대회로,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연구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다.

 * 대회 우수팀에게 후속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

  금년도 대회의 도전문제는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구성요소의 보안취약점 

발굴’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세계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세종시, 부산시를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각종 사업을 통해 도시 내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디바

이스)의 확산은 사이버공격 노출 표면을 증가시키며, 위협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능형도시

(스마트시티)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실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예선대회는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에서 발생 가능한 취약점 유형을 

바탕으로 한 가상문제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풀고 점수를 얻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대회 상위 8개 팀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본선대회에서 

다시 겨루게 된다. 본선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능형도시(스마트

시티) 관련 실장비와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모사환경에서 발견한 취약점을 

시연하는 기술경연과, 스마트시티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해결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발표경연으로 구성된다.

  본선 대회 상위 3개 팀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1위), 정보통신기획평가

원장상(2, 3위)이 수여되며, 특히 상위 2개 팀은 대회 주제와 연관된 분야의 

후속 연구를 ’24년에 지원*받는다.

 * 1위팀 6억 원, 2위팀 4억 원(예산 규모는 ‘24년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참가 신청은 대회 누리집(https://sec

-challenge.kr)에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사업공고와 정보통신

기획평가원(IITP) 사업공고,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본 대회 관련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오는 7월 31일 15시에 정보통신기획

평가원(IITP) 유튜브 채널(“정통방통”)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참여에 

필요한 사항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내용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김경우 (044-202-6440)

정보보호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임수연 (044-202-6448)

관련 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책임자 팀  장 김남훈 (042-612-8330)

담당자 책  임 홍승현 (042-612-8334)

선  임 정지현 (042-612-8337)

     



붙임 2023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포스터


